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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혼합모형(GMM)을적용한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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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기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과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변화유형의 차이를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의 자료 중 초등 4

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1차~5차 연도) 조사된 1,391명의 5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장혼합모

형(GMM)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과 하위 유형을 확인하고,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각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유형은 3개 유형으로 분

류되었으며, 상위유지형, 중위상승형, 하위상승형으로 명명하였다. 상위유지형과 중위상승형의 비율이 

높았고, 하위상승형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속적으로 또래지지의 수준 차이가 유지되면서 차이의 

폭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가

족지지와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지지가 낮은 유형보다 높은 유형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았다.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지지가 높은 유형보다 낮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적 개입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가족 간 긍정

적인 의사소통과 지지적 관계형성을 돕는 접근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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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활동 범위를 넓혀

가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과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는 또래와 고민을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Hartup, 1992). 또래집단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준거집

단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twater, 

1996). 이렇듯 또래의 영향력과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은 또

래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고자 한다(Frankel, 1990). 또래지지란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 자원인 기쁨, 즐거움, 친밀감과 심리적 안정감 등을 의미

한다(Shaffer, 2000).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조절 능력과 자존감이 높고(정희선, 2009), 

사회적 효능감이 높다(이옥영, 2015).     

한편 청소년기의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동질성으로 연령, 인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Luo, Fang & Aro, 1995; 장연주, 신나

민, 2015에서 재인용). 청소년은 자신과 놓인 상황 및 특성이 유사한 또래에게 친밀

감을 느끼는 반면, 상이한 외모와 문화적 특성을 갖는 경우 친밀한 또래관계의 형성

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선행연구(김갑성, 2006; 설동

훈, 2005; 우룡, 2007)는 다문화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거나, 

다문화청소년이 갖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이론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다는 제

한점을 갖는다(김건숙, 최은미, 이호준, 2014; 장연주, 신나민, 2015). 오늘날 청소년기

로 진입한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 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양상

을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령기 후반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전환

기이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기로, 급격한 신체 및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측정 시기에 따라 그 양

상이 달라질 수 있다. Sullivan(1953)의 사회적 발달모델에 따르면 발달단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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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욕구의 출현시기가 다르며, 또래친밀감의 세부적 출현 시기에 대해 학자 간 

이견이 존재한다(Berndt, 1981; Hunter & Youniss,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양상을 연속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발달궤적을 밝히고자 한

다. 또한 동일한 집단 내 또래관계 발달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

하여 또래관계 발달양상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해석하는 성장혼합모형을 통한 분석

을 시도하고자 한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과 같이 발

달궤적을 추정하면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같이 발달궤적에서 이질

적인 패턴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신택수, 2010; 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중학교 전이기 동안 다문화청

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전체 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하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놓인 심리사회적 맥락에 

따라 또래지지의 발달궤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중심(person- 

centered) 접근법이 변인 중심(variable-centered) 접근에 비해 유용할 수 있다(Laursen 

& Hoff, 2006).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중학교 전이기를 거치는 동안 또래지지 발달양상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여, 횡단적 관

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적인 개인의 특

성에 관해 연구되고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관련 변인을 참고하였다(홍은숙, 2007; 

Masten, 2011).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과 관련하여 적응적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을 고려하

는 것이 또래지지 발달을 면밀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인 보호요인과 심리, 정서, 행

동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거나 기대되는 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

는 조건인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의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홍은숙, 

2007).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 중,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가족지지, 그리고 부모의 감

독적 양육태도, 위험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선정하

였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 양상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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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며, 청

소년의 건강한 자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

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서(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인정한다(심우엽, 2012). 자아존중감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인물은 부모이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교사와 또래로 확대

되는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자아존중감은 또래관

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비다문

화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애착으로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 

발달궤적의 초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다

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우관계를 포함한 학교적응 향상에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 결과(고은선, 김성훈, 2018)를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이 높은 것이 보호요인으로서 또래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9)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가지

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1순위가 공부(47.3%), 다음으로 외모(13.1%)를 

응답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중 외모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

이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또래들이 수용하는 방식

으로 외모를 꾸미고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남궁

정은, 2012). 이처럼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는 점과 더불어 다

문화청소년들은 이중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피부색이나 얼굴의 생김새 등이 비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외모의 차이는 따돌림이나 차별의 원인이 되기

도 하며(김갑성, 2006; 설동훈, 2005), 이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을지라도 자기수용 및 자아

탄력성 등의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황매향, 하혜숙, 강지현, 여태철, 2014)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가 또래관계 및 또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으로부터 지각하는 내용에 따라 자신에 대한 관

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는 긍정적 발달의 보호요인으로서 환경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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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청소년은 성장하며 또래와 교사를 포함한 학

교환경이 중요해지지만, 여전히 가족은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이다. 실제로 가족의 

지지는 학교 또래지지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응을 높이는 역할

을 한다(유봉애, 옥경희, 2013).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 양상을 이해함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을 

고려해야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맺는 관계이자 지속적으로 밀접한 영

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이후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

는 토대가 될 수 있다(김은경, 김홍숙, 김순규, 2013). 특히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

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청소년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느끼고(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2003; 노보람 외, 2016),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거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2003).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정미경, 2002). 

또한 이중문화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차별감, 소외

감, 주변화의 느낌을 경험하게 하며(Berry, 199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우관계의 폭을 제한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

(최문성, 김순자, 2009). 문화적응은 본래 서로 다른 문화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

한 다양한 상호반응을 포함하지만(Berry, 1997), 실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를 요구받는다.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

응스트레스의 변화양상을 유형화한 연구에서(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다가 감소하거나, 낮다가 증가하는지 변화유

형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 전반에서 차이가 보고되었다.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위험요인

으로서 또래지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의 전이기 동안 또래지지를 어떠한 형태로 발달시키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하위유

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지지 변화유형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과 가

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또래지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에 따른 하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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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특성을 명확히 하고, 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지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

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자

아존중감, 외모만족도, 가족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은 또래지지 발달궤적을 예측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

사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1,625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종단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는 중학교 전이기를 경험하

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응답한 5개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5개 시점 중 

또래지지를 묻는 문항에 3개 시점 이상 응답한 청소년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어머

니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1,391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1차 연도) 기준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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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청소년 성별

(n =1377)

남학생 673(48.4)

여학생 704(50.6)

가구소득

(n =1381)

100만원 이하 230(16.5)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639(45.9)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371(26.7)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94(6.8)

400만원 초과 47(3.4)

어머니 국적

(n =1381)

중국(한족, 기타민족) 101(7.3)

중국(조선족) 272(19.6)

베트남 36(2.6)

필리핀 360(25.9)

일본 484(34.8)

태국 53(3.8)

기타 75(5.4)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가구특성

연구대상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48.4%, 여학생 50.6%로 남녀가 비슷한 비

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45.9%, 200만원 초

과 300만원 이하 26.7%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양상이었다.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은 일본 34.8%, 필리핀 25.9%, 중국(조선

족) 19.6%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또래지지

청소년의 또래지지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를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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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1차 연도 .96, 2차 연도 .94 , 3차 연도 .97, 4차 연도 

.97, 5차 연도 .97로 높게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박난숙, 오경자(1992)의 연구에서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발췌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1차 연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척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반적으로 .70이상일 경우 사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Cortina, 1993). 

또한 척도의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Taber, 

2018),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한상분(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을 기

초로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구성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매력

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등의 6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치가 낮은 2개 문

항(“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괴롭다”)을 

제외하고, 총 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신의 외

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1차 연도)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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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노충래(2000)와 홍진주(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

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낮은 2개 문항(“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을 제외하고, 총 8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

레스(1차 연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5)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를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수정․보

완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

은 나를 많이 이해하는 것 같다”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청소년이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지지(1차 연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6)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패널조사에서 감독과 방임은 허묘연(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다

문화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감독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등의 3개 문항,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모

님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감독 수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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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감독적 양육태도(1차 연도) .79, 방임

적 양육태도(1차 연도) .79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대상중

심접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 중 하나로 변수중심접근방법(variable-centered 

approach)과 달리 변수 간 관계 보다는 집단 개인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관계에 관

심을 둔다(Laursen & Hoff, 2006).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성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개인이 동일

한 성장을 보일 것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 성장혼합모형(GMM)은 하나의 집단 내에

서도 서로 다른 성장 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질적인 성장 경향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정하고자 한다(신택수, 2010). GMM에서 

잠재계층의 추정은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제약을 설정하

는데(신택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초기치)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여 수렴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Mplus 8.4를 이용하여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집단의 발

달에 적합한 모형을 추정한 후 개별 집단의 평균성장을 추정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준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정보 적합도(Information Criteria)인 AIC, BIC, 그리고 보정된 BIC를 확인하였다. 정보 

적합도는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가장 작은 값이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의미한다(Wickrama, Le, O’Neal & Lorenz, 2016). 그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평가

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 값을 확인하였는데, 엔트로피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Hix-Small Duncan, Dancan & 

Okut, 2004). 또한 이전 모형과 현재 모형 간 상대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와 Lo-Mendell-Rubin Test (LMRT) 결과를 고려하였다. 

BLRT와 LMRT 모두 이전 모형(집단 수 k-1개)과 현재모형(집단 수 k개)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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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값이 유의할 경우 이전 모형보다 현재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McLachlan & Peel, 2000). 

끝으로 분류된 계층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

을 고려하는데, 낮은 비율의 계층을 포함하는 것은 계층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적

정 최소비율에 관한 의견은 학자에 따라 5%(He & Fan, 2019; Masyn, 2013; Peterwen, 

Huphrey & Qualter, 2020)와 1%(Hill, White, Chung, Hawkins et al., 2000; Jung & 

Wickrama, 2008) 이상이 권고된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

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한 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요인이 잠재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비교를 실시하여 예측

요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각각의 잠재계층 소속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예측요인이 잠

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승산(odds)과 승산비(odds ratio)를 제공하는데, 승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을 뜻하고, 승산비는 비교 대상이 되는 계층 간의 승산 

즉, 계층에 속할 확률과 속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뜻한다(홍세희, 2005). 승산비가 

1인 경우 두 집단에 속할 승산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승산비가 1보다 큰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승산비가 1보다 

작을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감소하고 준거집단에 속할 승산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가지 이상일 때 사용하

며, 세 집단 중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준거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대비키는 방법으

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또래지지 변화유형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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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예측요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변인인 또래지지와 예측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평균값은 초등 4학년(1차 연도) 3.79(SD =.89)점, 5

학년(2차 연도) 3.89(SD =.84)점, 6학년(3차 연도) 4.00(SD =.82)점, 중등 1학년(4차 

연도) 4.12(SD =.79)점, 중등 2학년(5차 연도) 4.12(SD =.75)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

세이되, 중학교 시기 또래지지 평균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또

래지지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된 예측요인은 다문화청소년이 4학년

인 시기(1차 연도)에 측정된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다. 심리사회적 특성 

중 가족지지의 평균이 3.20(SD =.57)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다음은 감독적 양

육태도로 평균은 3.18(SD =.65)점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 중 가장 낮게 지각

된 것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평균 1.26(SD =.40)점이었고, 다음은 방임적 양육태도로 

평균은 1.75(SD =.50)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2미만, 첨도 ±7미만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

(West, Finch & Curran, 1995)을 충족하였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N Min Max M SD 왜도 첨도

또래지지

또래지지 1차 1391 1 5 3.79 .89 -.52 -.07

또래지지 2차 1375 1 5 3.89 .84 -.54 .09

또래지지 3차 1380 1 5 4.00 .82 -.59 .03

또래지지 4차 1326 1 5 4.12 .79 -.67 .04

또래지지 5차 1297 1 5 4.12 .75 -.61 .16

심리사회적 

특성

(1차)

자아존중감 1391 1 4 3.13 .55 -.34 .12

외모만족도 1391 1 4 2.72 .60 -.19 .12

문화적응스트레스 1387 1 4 1.26 .40 1.77 2.95

가족지지 1391 1 4 3.20 .57 -.51 .58

감독적 양육태도 1391 1 4 3.18 .65 -.48 -.07

방임적 양육태도 1161 1 4 1.75 .50 .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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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5개 연도 다문화청소년의 또

래지지는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인 심리사회적 특성은 자아존중감(1차 연도: r =.46, 2차 

연도: r =.30, 3차 연도: r =.29, 4차 연도: r =.28, 5차 연도: r =.26; p<.001), 외모만족

도(1차 연도: r =.46, 2차 연도: r =.27, 3차 연도: r =.25, 4차 연도: r =.22, 5차 연도: 

r =.19; p<.001), 가족지지(1차 연도: r =.39, 2차 연도: r =.24, 3차 연도: r =.21, 4차 

연도: r =.22, 5차 연도: r =.19; p<.001),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1차 연도: r =.30, 2

차 연도: r =.17, 3차 연도: r =.15, 4차 연도: r =.17, 5차 연도: r =.15; p<.001)였다. 

반면 또래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인 심리사회적 특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1차 연도: r

= -.24, 2차 연도: r = -.21, 3차 연도: r = -.23, 4차 연도: r = -.20, 5차 연도: r = -.16; 

p<.001)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1차 연도: r = -.21, 2차 연도: r = -.16, 3차 연도: r =

-.10, 4차 연도: r = -.11; p<.001, 5차 연도: r = -.08, p<.01)였다. 상관분석 결과 1차 

연도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1차 연도에 측정된 또

래지지와 관련성이 가장 높았지만, 시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1차 연도에 측정된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비

교적 안정적인 것이라 가정하고, 또래지지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

한 연구의 설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3 

주요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또래지지 1차 1

2. 또래지지 2차 .47*** 1

3. 또래지지 3차 .42*** .49*** 1

4. 또래지지 4차 .33*** .43*** .51*** 1

5. 또래지지 5차 .32*** .38*** .41*** .50*** 1

6. 자아존중감 1차 .46*** .30*** .29*** .28*** .26*** 1

7. 외모만족도 1차 .46*** .27*** .25** .22*** .19*** .59*** 1

8. 문화적응스트레스 1차 -.24*** -.21*** -.23*** -.20*** -.16*** -.26*** -.24*** 1

9. 가족지지 1차 .39*** .24*** .21*** .22*** .19*** .44*** .38*** -.18*** 1

10. 감독적 양육태도 1차 .30*** .17*** .15*** .17*** .15*** .39*** .29*** -.11*** .40*** 1

11. 방임적 양육태도 1차 -.21*** -.16*** -.10*** -.11*** -.08** -.20*** -.24*** -.20*** -.33*** -.19*** 1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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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잠재성장모형 분석)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 잠재계층을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 집단에 적합한 성장모형을 설정한 다음 개별집단의 성장요인의 평균을 추정하였

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개 시점

에서 측정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발달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

래지지는 5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잠재성장모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또래지지가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또래지지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

다. 이차함수모형은 변화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차항을 포함하여 또래지지의 변화율

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이차함수모형이 선형모형보다 자

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이차함수모형은 BIC 값이 가장 낮

았고, CFI .996, TLI .993으로 CFI와 TLI 값이 높게 나타났고, RMSEA .029(90% CI 

.005-.051)로 .05보다 낮아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표이며, TLI .90이상, RMSEA .05이하일 경

우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또한 이차함수모형의 경우 초기

치와 변화율 그리고 이차항의 예측평균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차함수모형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초기치의 예측평균 3.78(p<.001), 변화율의 예측평균 .15(p<.001), 그리고 

이차항의 예측평균은 -.02(p<.001)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성장속도가 감소하지만 또래지지 수준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임을 의미한다. 이러

한 추이는 앞서 기술통계로 살펴본 또래지지의 변화추이와도 일치한다. 즉,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의 발달의 평균궤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

가하지만 증가폭은 점점 작아지는 오목한 모양(Concave Down Increasing Shape)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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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또래지지 발달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및 성장요인의 예측평균

모형 성장요인의 예측평균 χ2 df p BIC CFI TLI
RMSEA

(90% CI )

무변화모형 초기치 = 4.00*** 359.705 13 .000 15129.35 .801 .847
.138

(.126-.151)

선형모형
초기치 = 3.81***

변화율 =  .09*** 52.536 10 .000 14843.89 .976 .976
.055

(.041-.070)

이차함수

모형

초기치 = 3.78***

변화율 =  .15***

이차항 = -.02***

12.989 6 .043 14833.30 .996 .993
.029

(.005-.051)

*** p < .001.

또래지지 성장요인의 예측평균뿐 아니라 아래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초기치(.43, 

p<.01), 변화율(.16, p<.001), 이차항(.01, p<.001)의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나 또래지

지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래지지의 변화궤적에서 나

타난 개인차는 전체 집단 내 이질적인 변화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추정하는 이후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r = -.33, 

p<.001) 간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지지 초기치가 높을수록 또

래지지의 상승이 더딘 것을 의미한다. 또래지지 초기치와 이차항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또래지지 발달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평균  3.78*** .15*** -.02*** 

분산    .43***   .16***    .01*** 

공분산

(상관계수)

초기치 ↔ 변화율 = -.08(-.33)*** 

변화율 ↔ 이차항 = -.03(-.91)*** 

초기치 ↔ 이차항 = .01(.14)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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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유형(성장혼합모형 분석)

1) 또래지지 발달의 잠재계층 결정

중학교 전이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으로 분석된 이차함수모형에 기초

하여,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발달양상을 보이는 하위 유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

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합한 잠재계층

의 수를 정하기 위해 계층의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모형을 비교하

였는데, 이는 잠재계층의 수리 알고리즘은 모형의 복잡성과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신택수, 2010)를 고려한 것이다. 성장혼합모

형을 구현하였을 때 3계층 모형에서 음분산(negative variance)이 발생하여, 초기치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는 앞서 연구방법에 서술한 

것과 같이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정보 적합도인 AIC, BIC, 

SABIC는 낮은 값일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계층의 수가 증가

하면서 정보지수 값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Entropy 지수의 경우 분류의 질을 나

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계층의 수

가 증가하면서 Entropy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계층 수가 하나 적은 모형과 

현재 모형 간 적합성을 비교하는 BLRT와 LMRT에서, 4계층 모형까지 이전 모형에 비

해 현재 모형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계층의 최소비율을 고려하

였는데, 4계층 모형의 경우 가장 작은 집단이 1%미만으로 나타나 최소비율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3계층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3계

층 모형의 경우 2계층 모형에 비하여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가 양호하고, 4계층 모

형에 비하여 계층의 최소비율이 적절(계층 분류율: .05∼.49)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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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층별 정보 적합도 지수, Entropy, 상대적 적합성, 분류율 비교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BLRT

p-value
LMRT 

p-value

잠재계층 분류율

1 2 3 4

2계층 14787.46 14866.03 14818.38 .658 <.001 <.001 .34 .66

3계층 14658.44 14757.96 14697.56 .765 <.001 <.001 .49 .46 .05

4계층 14630.66 14751.13 14678.07 .810 <.001 <.001 .48 .46 .05 <.01

주: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T=Lo-Mendell-Rubin Test

2) 또래지지 발달의 잠재계층별 특성

성장혼합모형 분석에서 채택된 3계층 모형의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계

층별 또래지지 발달에 따른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예측평균을 표 7에 제시하였고, 

계층별 또래지지 발달궤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의해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을 명명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별 또래지지의 발달경로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계층1은 초기치 예측평균 4.46(p<.001), 변화율 예측평균 -.09(p<.05), 이차항 

예측평균 .02(p<.05)로 또래지지의 초기치가 가장 높고 차츰 감소하지만 계속 높은 

수준의 또래지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49%의 다문화청소년이 이 

계층에 속하며, ‘상위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2는 초기치 예측평균 3.30(p<.001), 

변화율 예측평균 .31(p<.001), 이차항 예측평균 -.04(p<.001)로 또래지지의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고,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점차 그 속도가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로 많은 46%의 다문화청소년이 이 계층에 속하며, ‘중위상승형’으로 명명

하였다. 계층3은 초기치 예측평균 1.87(p<.001), 변화율 예측평균 .83(p<.001), 이차

항 예측평균 -.11(p<.001)로 또래지지 초기치가 가장 낮고,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하지

만 점차 그 속도가 더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의 경우 또래지지의 변화 정도

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5%의 다문화청소년이 이 계층에 속하며, 

‘하위상승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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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잠재계층 별 평균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

모수
계층1

상위유지형
(n =679; 49%)

계층2
중위상승형

(n =641; 46%)

계층3
하위상승형
(n =71; 5%)

초기치 
  4.46***

(.04)

 3.30***

(.04)

 1.87***

(.12)

변화율
-0.09*

 (.04)

  .31***

(.04)

 .83***

(.13) 

이차항
 .02*

 (.01) 

 -.04***

(.01)

 -.11***

(.03) 

* p < .05, *** p < .001

주: ( )는 표준오차

그림 1. 또래지지 발달에 따른 잠재계층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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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래지지 발달유형의 예측요인(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3계층 모형으로 결정한 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요인이 각 발달유

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예측요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평균비교를 실시

하였다. 평균비교에 앞서 각 잠재계층 별 분산이 같은지 확인하는 등분산 검정결과,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 모든 변인에서 잠재계층 간 등분산 가정

이 충족되지 못하여 Welch test와 사후검증으로 Games-Howell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모든 변인에서 계층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가족지지에서 상위

유지 계층이 중위상승 계층보다, 그리고 중위상승 계층이 하위상승 계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상위유지 계층이 다른 두 계층보

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상위유지 계층이 다른 두 계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잠재계층에 따른 예측요인의 차이(1차연도) N =1161

예측요인

상위유지a

(n =561)
중위상승b

(n =543)
하위상승c

(n =57) Welch
Games-
Howell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39(.47) 2.96(.51) 2.58(.56) 147.89*** a>b>c

외모만족도 3.14(.44) 2.79(.45) 2.43(.51) 131.10*** a>b>c

문화적응스트레스 1.36(.41) 1.57(.45) 1.59(.48)  42.83*** a<b, c

가족지지 3.43(.52) 3.04(.52) 2.79(.57)  84.11*** a>b>c

감독적 양육태도 3.38(.61) 3.00(.65) 2.80(.76)  61.98*** a>b, c

방임적 양육태도 1.66(.66) 1.85(.54) 1.94(.58)  22.31*** a<b, c

*** p < .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사회적 변인이 또래지지 발달 3개의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계층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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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고, 계수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인이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Exp(B)값을 통해 살펴보았다. 

Exp(B )는 승산비를 의미하며, 이 값이 1보다 크면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이 될 가능

성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비교집단이 될 가능성이 감소하며, 1이면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을 예측요인으

로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는 χ2=425.804(p<.001), Pseudo R 2(Nagelkerke)=.321로 나

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먼저, 준거집단으로 하위상승형을 설정한 후 비교집단인 상위유지형에 대한 예측요인

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Exp(B )=4.93, p<.001), 외모만족도(Exp(B )=6.93, 

p<.001), 그리고 가족지지(Exp(B )=2.11, p<.01)가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즉, 하

위상승형과 상위유지형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

로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하위상승

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Exp(B )=.47, 

p<.05)의 경우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하위상승형과 상위유지형 사이에

서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상위유지형보다 하

위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어서, 준거집단으로 하위상승형을 설정한 후 비교집단으로 중위상승형을 설정하

여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Exp(B )=2.15, p<.01)과 외모만족도

(Exp(B )=3.00, p<.01)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위상승

형과 중위상승형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하위상승형보다 중위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준거집단으로 중위상승형을 설정하고, 비교집단으로 상위유지형을 설정

하여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예

측 요인 중 5개의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는데, 자아존중감(Exp(B )=2.29, p<.001), 

외모만족도(Exp(B )=2.31, p<.001), 가족지지(Exp(B )=1.60, p<.001), 그리고 감독적 

양육태도(Exp(B )=1.61, p<.001)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중위상승형과 상

위유지형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외모에 대한 만족감 수준이 높고, 가족

의 지지 수준이 높고,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중위상승형보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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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Exp(B )=.47, 

p<.001)의 경우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위상승형과 상위유지형 사이에

서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상위유지형보다 중

위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다문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

도가 높을수록 하위상승형보다 중위상승형 혹은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중위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하위

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 중위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중위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문

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유지형보다 하위상승형 혹은 중위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9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분석

예측변인

하위상승형 vs 
상위유지형 

하위상승형 vs 
중위상승형

중위상승형 vs 상위유지형 

B(SE) Exp(B) B(SE) Exp(B) B(SE) Exp(B)

절편 -10.17(1.40) - -3.31(1.25) - -6.87(.75) -

자아존중감   1.60( .31) 4.93***   .77( .29) 2.15**   .83(.15) 2.29***

외모만족도   1.94( .35) 6.93***  1.10( .33) 3.00**   .84(.17) 2.31***

문화적응스트레스  -.76( .31) .47*   .00( .27) 1.00 -.76(.17) .47***

가족지지   .75( .26) 2.11**    .28( .24) 1.32   .47(.13) 1.60***

감독적 양육태도    .41( .22) 1.50   -.07( .20) .94   .47(.11) 1.61***

방임적 양육태도   -.10( .25) .91   -.04( .23) .96  -.05(.11) .95

χ2 425.804***

Pseudo R 2 

(Nagelkerke)
 .321

주: 앞의 집단이 준거집단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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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중학교 전이기 동안 다문

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궤적 및 하위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다문화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잠재계층의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지의 발달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GMM)을 활

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지지 수준이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또래지지 수준에서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궤적을 같이하는 이질적인 잠

재계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논의 및 정

책제언을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 잠재계층을 분류하

였고, 3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도출되었다. 잠재계층은 ‘상위유지형’, ‘중위상승형’, ‘하

위상승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상위유지형은 또래지지 수준이 초기치에 비해 다소 감소

하는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두 계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또래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위상승형은 또래지지 초기치가 다른 두 계층의 중간 수준이었으

며, 지속적으로 또래지지 수준이 증가하였지만 마지막 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상위유지 계층보다 낮고 하위상승 계층보다 높은 또래지지 수준을 보였다. 하위상승

형은 또래지지 초기치가 가장 낮고 가파른 초기성장을 보이지만 성장속도가 점차 둔

화되며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또래지지 수준을 보였다. 상위유지형, 중위상승형, 그리

고 하위상승형 모두에게서 또래지지 발달 양상이 중학교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 수준이 우려할 만큼 낮은 것은 아니며 건

강한 발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기 전체 중 초등  

중학년인 4학년 시기의 또래지지 수준이 가장 낮은 만큼 이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또

래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소년기가 또래지지를 포

함한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또래지지 수준이 낮은 

하위상승형에 적합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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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발달 잠재계층을 예측하기 위해 예측변인으로 다문

화청소년 개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

한 결과, 여섯 가지 예측요인 중 방임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다섯 가지 예측요인 모두 

계층 간 차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하위상승형보다 중위상승형 혹은 상위유

지형, 그리고 중위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자아존중감

이 비다문화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에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노보람 외,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대하는 스스로

에 대한 태도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광성, 2012).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외모의 차이 및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김갑성, 2006)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적 특성이 드러

나는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다문화 특성이 강점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가 또래지지 

발달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종합하면,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

하여 스스로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래지지에도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존중

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하위상승형 보다 

상위유지형, 그리고 중위상승형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문화패널

조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학교에 가기 싫다/ 무

시를 당한다/ 친구들이 따돌린다’ ‘동네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못살

게 군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이 자신 및 가족의 다문화 특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실제로 다문화 특성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이 또래

지지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경

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폭넓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

- 214 -

연구결과(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최문성, 김순자, 2009)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가 또래지지 발달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이 가족지

지와 그리고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하위상승형 보다 상위

유지형, 그리고 중위상승형 보다 상위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비다문화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궤적에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는 연구결과(노보람 외,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재학생을 횡단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모두 

대인관계 향상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족의 지지임을 밝힌 양순미(2017)

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를 아우르는 중

학교 전이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시기임에 분명하지만, 청소년이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분리되거나 또래가 부모 및 가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긍정적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Gorrese 

& Ruggieri, 2012),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지

지를 높이고,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교육프

로그램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또래지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하위상승형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또래관계 발달 

양상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

여 또래 관계 발달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

며,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일부의 우려와 다르게 걱정할 만큼 낮은 수준이 아님

을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

의 또래지지 발달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인을 고려함으로써 계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지지가 낮은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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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과 부모-자녀 간 긍정

적인 의사소통과 지지적 관계 형성이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임을 밝혔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

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잠재계층 분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심리사회적 변인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별

을 고려하거나, 지역사회와 같은 더 높은 층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지지 잠재계층의 분류가 청소년 중기 다양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관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또래관계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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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peer 
suppor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No, Boram*·Choi, Naya**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stimate the latent classes in change 

pattern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peer support and to identify the relevant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atent classes. To achieve  these goals, 

growth mixture models were applied, usi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data from waves 1 to 5. A total of 1,391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analyzed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Welch test,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distinct latent growth classes of 

peer support during adolescence were found: high-maintain, medium-increase, and 

low-increase classes. Among these three classes, the highest ratio of adolescents were 

classified as the high-maintain group. Further results demonstrated that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cculturative stress, family support, and positive parenting 

styl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classes. Specifically,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had higher probabilities of being 

members of the high-maintain class or medium-increase clas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change pattern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eer support and develop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levels of their peer support.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eer support, transition to middle school, 

growth mixtur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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